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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Adelante’(아델란테)로 새롭게 

명명한 국제캠 대동제가 환호 속에 무사

히 마무리됐다. 처음으로 맞춰진 축제 컬

러는 ‘경희레드’였다.

초석 다진 ‘아델란테’

경희레드로 가득차

축제 첫날부터 총학의 무료 배부 굿즈

를 수령하기 위한 줄은 인산인해였다. 학

생회관과 외국어대학 앞에 마련된 티셔

츠 배부처 줄이 100m가량 늘어져 있었

다. 오랜 시간 기다려 굿즈를 수령한 김영

채(국제학 2023) 씨는 “후면 디자인이 예

뻐서 줄 선 보람이 있었다”며 “티셔츠를 

통해 축제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 소속감

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국제캠 총학 김미소(한국어학 2021) 회

장은 “아델란테라는 이름으로 초석을 다

진 첫 봄대동제인 만큼 구성원이 같은 옷

을 입고 소속감을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

에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메인무대

가 설치된 대운동장 주변에선 축제 티셔

츠를 입은 학생들이 학교를 경희레드로 

물들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경희인들의 축제

뜨거웠던 학생 부스 열기

멀티미디어교육관 앞에는 각 학생 부

스에서 준비한 이벤트를 즐기는 학생들

로 활기가 넘쳤다. 후마니타스칼리지 대

학생위원회 부스에서는 다트 던지기와 

퀴즈로 웃음꽃이 한창이었다. 부스를 준

비한 김아영(화학공학 2022) 위원장은 

“지난해보다 부스 분위기가 안 좋다는 말

이 많아 걱정했었는데 우려와는 달리 많

은 분이 찾아주셨다”고 말했다.

‘뿅뿅 희랑 오락실’이란 이름으로 미니

게임을 운영하는 부스도 있었다. 희랑 부

스를 기획한 김하영(시각디자인학 2020) 

씨는 “코로나 학번이라 마스크를 끼지 않

고 축제 부스를 운영하는 게 처음인데, 많

이 찾아주셔서 활기차다”고 말했다.

고개를 돌려보니 직접 만든 수제 과자

가 진열돼 있었다. 생명과학대학 제과제

빵 동아리 ‘빵실빵실 베이커리’ 허윤정(식

품생명공학 2022) 씨는 “작년엔 비가 와

서 아쉬운 점이 많았고, 올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했다.

예술디자인대학 그림동아리 Pen 부스 

앞엔 페이스페인팅을 받으려는 학생들로 

붐볐다. 정주희(시각디자인학 2023) 씨는 

“대학 축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뜻 

깊다”고 말했다.

대운동장 가장자리에는 푸드트럭이 위

치했다.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음식 모

두 다회용기를 사용했다. 음식을 먹은 뒤 

‘아, 반납!’이라고 적힌 다회용기 반납함

에 차례대로 반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

다. 다회용기 수거함을 정리하는 자원봉

사자 박상민 씨는 “학생들과 푸드트럭 모

두 다회용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고 

있고 반납도 잘 해준다”고 말했다.

각 단과대학 앞에선 단과대별 동아리

와 학생회 부스에 참여하는 학생이 보였

다. 스페인어학과, 중국어학과 합동 부스

에선 딱지치기, 공기놀이, 물총 싸움 등 추

억의 놀이와 팥빙수, 슬러시 등 음식도 먹

을 수 있었다. 부스에서 만난 이서율(스페

인어학 2023) 씨는 “오가는 사람에 비해 

관심이 적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작년에 

비해 활발한 행사가 이뤄져 하나로 뭉치

학생

학생이 주인 된 ‘아델란테’, 경희레드로 물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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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했다. 공과대학 

학생회 부스에선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게임이 한창이

었다. 옆에선 ‘유사과학’이라는 이벤트로 

오늘의 운세를 뽑으며 환호하는 학생도 

있었다. 문정현(정보전자신소재공학 

2023) 씨는 “축제에 대한 로망이 컸는데 

직접 부스를 운영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학에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이 주인 된 메인무대

큰 함성으로 마무리된 ‘아델란테’

해질녘,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때쯤 대

운동장 메인무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학

생 공연이 한창이었다. 축제 이틀간 총 15

개 팀이(▲췍더부리부리 ▲우리도 빌어줘

요! ▲유희 ▲S.N.N.A ▲피날레 ▲아람소

래 ▲04:19 ▲날다람쥐 ▲께뮤(CHEMU) 

▲갑진년의2024 ▲김예지 ▲FL:ex ▲바

람개비 ▲아델래미 ▲BMB) 화려한 무대

를 장식했다.

올해 축제에선 메인무대 위치를 조정해 

처음으로 넓은 스탠딩 존을 조성했다. 스

트릿댄스 중앙동아리 ‘BMB’ 김세연(글로

벌커뮤니케이션학 2024) 씨는 “새내기에 

이렇게 큰 무대에 오르는 것이 굉장히 떨

렸지만. 서로 격려해 긴 시간 연습했던 것

을 모두 보여줄 수 있었다”며 “많은 응원

을 들으니 긴장이 풀렸다”고 말했다.

응원단 컬스라가 ‘경희의 이름으로 전

진하라’는 구호를 외치자 모두 따라 외치

며 분위기는 한껏 뜨거워졌다. 축제의 마

지막,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자, 무대를 

즐기던 학생들도 잠시 멈춰 시선을 하늘

로 옮겼다. 현장에서 만난 박한빈(건축공

학 2023) 씨는 “이번 축제가 정말 알찼던 

것 같다”며 “마지막을 불꽃놀이로 장식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회관 앞 총학 수령처에 굿즈를 받기위한 학생들로 붐비고 있

다. � (사진=최고훈 기자)

홍보대사 희랑 부스에서 학생들이 미니게임을 즐기고 있다. 

� (사진=황인찬 기자)

응원단 컬스라가 호응을 이끌며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 (사진=황인찬 기자)

축제의 하이라이트 불꽃놀이가 무대 위 하늘을 수놓고 있다.

�  (사진=황인찬 기자)


